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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염소로 분류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갈 6:10) 하라고 말씀하신다. 성도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
거나 육체로부터 썩어질 세상적인 열매들을 얻고자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선행을 베푸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베푸는 삶이 피곤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무엇보다도 성도간의 위로와 격려와 서로 베풀어주며 도와주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불신자들
을 도와주기 이전에 먼저 믿는 신자들을 도와주고 베풀며 구제해야 할 이유이다. 자기 교인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밖의 구제밖에 모른다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7-18)라는 말씀을 귀담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는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불신자들도 베풀며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몸소 보여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마 5:47)고 하셨다.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사람들에 의해 소외당하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양과 염소의 분리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왼편으로 분리된 자들이 적극적으로 무슨 악을 행해서 영벌에 처
한 것이 아니라, 주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범죄의 죄도 죄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생략의 죄도 죄인 것이다.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
고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도 죄이다는 것을 명
심해야 된다. 

아울러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분리된 자들의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왼편 염소로 분리된 자들은 “주여 우
리가 어느 때에 ...아니하더이까”라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돌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른편 양으로 분리된 
자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나이까”라고 자기들이 언제 주님을 돌보았냐고 반문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이 틀린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염소에 속한 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누구 앞인
데 거짓말이 통하겠는가? 주님을 돌봤다고 주장하는 왼편 염소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들은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
며 구제했던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오른편 양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한 자들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자들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구제한 것이 아니다. 어떤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고 구제한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나는 과연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오른편 양인가? 왼편 염소인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양과 염소
의 결정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긍휼과 사랑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베풀고 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
찬을 기대하거나 받은 적은 없지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되고 있는가?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그 행함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마음으로 해야 됨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



면서 오른편 양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